
생활경제·기업

TV 프로그램 꺠3일 (금)

먹거리X파일 3일 밤 11시

농수산물쓰레기재활용식당

국내 최대 규모의 한 농수산물 도매시장
에선 규모만큼이나 엄청난 양의 농수산물
쓰레기가 나온다. 하지만 이 곳에선 ‘이상
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른 새벽, 전날 버려진 채소와 부패된 생
선들로 가득한 쓰레기장을 기웃거리는 사람
들. 바쁜 상인들의 눈을 피해 쓰레기통에서
꺼낸 쓰레기를 다른 곳으로 옮긴다. 인근 한
장소에서 채소 등 쓰레기를 다듬어 식당에
납품하고, 한 식당 주인은 시장을 다니며 수
거한 쓰레기를 음식으로 팔기까지 한다. 도
매시장의 엉성한 관리부터 뻔뻔한 식당 업
주들의 비상식적인 행동을 3일 밤 11시 고
발한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2016년형쏘나타, ‘7가지엔진라인업’ 펼치다

10판 192015년 7월 3·4일 주말판

1.7 디젤·1.6 터보·하이브리드 모델 추가
디젤모델최고출력141ps·연비16.8km/L
하이브리드모델모터로만44km주행가능
연비·안전사양높이고가격은동결·인하

현대자동차는 2일 7가지 라인업으로 새 단장한 2016형 쏘나타를 선보였다. 1.7디젤과 1.6터보, 플러그드인하이브리드 모델이 추가됐다. 사진제공 ｜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가 2일 ‘2016년형 쏘나타’를
7가지 라인업으로 새 단장해 출시했다. 기
존 2.0 가솔린 중심의 라인업에서 1.7 디젤,
1.6 터보, 플러그인하이브리드 모델까지 추
가했다. 주력 트림인 2.0 CVVL은 연비 및
안전 사양을 향상시키고 가격은 동결 또는
인하했다.

뀫1.7디젤 연비 16.8 km/L, 1.6터보 최대출력180ps
2016년형 쏘나타는 2.4GDI 모델을 없애고

1.7디젤 모델과 1.6터보 모델을 추가했다. 두
모델은 7속 더블클러치(DCT)변속기와 결합
해 성능과 연비를 동시에 끌어올렸다.

디젤 모델은 U2 1.7 엔진과 7단 DCT를 장
착해 최고출력 141ps와 최대토크 34.7kgm
을 구현했고, 16.8km/L(16인치 휠기준)의
연비를 낸다. 2.0CVVL 모델 대비 연비는
33%, 토크는 69% 향상됐다. 가격은 2495∼
2950만원.

터보 모델은 7단 DCT와의 조합을 통해 최
고출력 180ps와 최대토크 27.0kgm의 성능
을 낸다. 연비는 13.4km/L(16인치 휠)다. 가

격은 2410∼2810만원. 기존 2.0 CVVL 모델
도 연비를 12.1km/L에서 12.6km/L으로 개
선시켰다(16·17인치).

뀫친환경과 경제성 잡은 플러그인하이브리드 모델도 출시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모델도 주목

된다. 9.8kWh 대용량 배터리와 50kW 모터
를 적용해 EV(전기)모드와 HEV(하이브리
드)모드로 주행이 가능하다. 배터리 완충 후
약 44km를 모터로만 주행할 수 있다. 쏘나타
PHEV의 연비는 HEV모드에서 17.2km/L이

며, EV모드에서는 4.6km/kWh다.
PHEV 모델 전용 4.2인치 칼라 슈퍼비전

클러스터를 장착하고 8인치 스마트 내비게이
션 시스템을 기본 적용해 운전의 편의성을 높
였다. 이밖에도 LTE네트워크가 적용된 블루
링크(2년무상)가 있다. 내비게이션은 물론 스
마트폰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원격으로
예약 및 즉시 충전, 충전 잔여시간과 엔진별
주행 가능 거리 조회 등 전기차 이용에 필요
한 특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프리미엄 3995만
원, 익스클루시브 4260만원이다.(개별소비세
등 세제혜택 적용 후 가격)

뀫주행·안전 사양도 업그레이드
주행성능과 안전성능도 개선했다. 충돌의

강약에 따라서 저압과 고압으로 구분하여 에
어백 전개를 제어한다. 동승석 유아시트는 유
아를 탑승시킬 때 안전을 위해 동승석 에어백
을 미작동시키는 기능이 적용된 ‘어드밴스드
에어백’을 기본 적용했다(HEV/PHEV 제
외). 또한 전방 충돌 위험시 제동을 통해 충돌
을 회피하거나 피해를 경감시키는 AEB(긴급
제동시스템)을 적용해 안전성을 크게 높였다.
(2.0CVVL, 1.7디젤, 2.0T에 한함)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 휴가지에 알맞은 맞춤형 신발은

▲푸마 ‘퓨처레이서슬립온’

7∼8월 휴가철을 맞아 이것저것 미리 준비
할 게 많다. 각종 물놀이 제품은 물론이고 입
고, 신고, (머리에) 쓸 용품들 장만도 만만치
않다. 특히 신경써야할 점은 나들이 가는 장
소에 따라 선택이 달라져야한다는 것이다. 그
중 발을 편하게 해줄 여름신발을 알아본다.

뀫이색 레포츠 즐기려면 슬립온을 챙기자
패러글라이딩, 짚라인, 사륜오토바이 등 다

양한 레저활동이 대중화되면서 이색 레포츠
체험지로 여름휴가를 떠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런 활동을 즐길 때 슬리퍼나 샌들은
위험하므로 운동화 착용을 권한다. 슬립온(묶
는 끈이나 죔쇠가 달려 있지 않은 신발)은 레
포츠 활동을 할 때 신기 적합한 제품이다. 끈
이 없어 신고 벗기가 편하면서도 발을 밀착해
줘 안정성도 높다. 푸마의 ‘퓨처레이서슬립

온’은 EVA 소재의 미드솔을 사용해 한결 가
벼운 착용감과 푹신한 쿠션감을 제공한다. 통
풍성도 좋다. 뿐만 아니라 아웃솔에는 고무소
재가 사용돼 마찰력과 내구성도 높다.

뀫물놀이 갈 때는 아쿠아슈즈가 필수
바다나 계곡에서 휴가를 즐긴다면 발이 젖

는 상황은 피할 수 없다. 물론 맨발로 물속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 날카로운 모양의 돌멩이
라도 밟게 되면 큰 상처를 입을 수 있기 때문
에 신발을 신는 게 안전하다. 아쿠아슈즈는
신발 안에 물이 들어가도 배수가 잘 되도록
설계됐으며, 건조 또한 빠르기 때문에 물놀이
를 즐길 때 가장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제품이
다. 컬럼비아의 ‘메가벤트’는 미드솔에 물빠
짐 배수구멍을 적용해 뛰어난 배수력을 제공
하는 아쿠아슈즈다. 신발 바닥안창에 적용된
수많은 바람구멍은 신발 안팎의 공기순환을
돕는다.

뀫등산화는 가벼운 걸 선택
여름에도 산을 찾는 발길은 줄지 않는다.

등산할 때는 안전을 위해 등산화를 갖춰 신는
것이 필수지만 여름철에는 두꺼운 등산화가
아무래도 답답하게 느껴진다. 마모트의 ‘헤
르메스’는 고어텍스 소재를 사용해 뛰어난
투습성과 방수성을 자랑하는 등산화다. 절개
와 봉제선을 최소화하고 경량의 미드솔을 접
목해 한층 가벼운 착화감을 제공한다. 또 발
앞부분과 뒤꿈치 부분에 재귀반사소재를 사
용해 여름철 야간산행에도 안전하게 착용할
수 있다. 최현길 기자 choihg2@donga.com

레포츠엔슬립온운동화…물놀이땐아쿠아슈즈

▲네네치킨 사과문

네네치킨이 故 노무현 대통령을 희화한 게시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해 물의를 빚고
있다.네네치킨 경기서부지사장은 1일 오후 경
기서부지사 페이스북 페이지에 “닭다리로 싸
우지 마세요, 닭다리는 사랑입니다. 그럼요 당
연하죠 네네치킨”이라는 문구와 함께 노 전 대
통령이 커다란 닭다리를 안고 있는 모습을 합
성한 사진이 올라온 것을 확인하고 삭제 조치
했다. 해당 게시물은 SNS를 통해 확산되며 비
난이 들끓고 있다. 네네치킨은 이에 대해 2일
홈페이지을 통해 “고 노무현 대통령 합성사진
페이스북 게재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네네치킨 ‘노무현 대통령 합성사진’ 사과


